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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ting History of Korea and Developmental Direction

Jin Chae+

Gyeonggi Fire Service Academy, 11-42 Chenduksan-ro, Namsa-myeon, Cheoin-gu, Yongi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heoretically examine historical change of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from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rule on August 15, 1945 to tha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hich could suggest policy proposals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in Korea. Whenever there was a reorgan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was not at the center of change but assigned an auxiliary role. 
Henc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s fire-fighting organization should include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such as implementing the function of a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establishing the
National Fire Service Agency as a standalone agency, implementing the fire-fighting safety policy, developing
experience-oriented fire-fighting safety education programs for citizens, and unifying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com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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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에서 “소방”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대체로 갑오개혁기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소방조

직의 업무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소방(消
防)”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화재진압이라는 의미에서 사

회적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조직의 발달로 화재의 예

방⋅경계⋅진압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때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
설해까지 포함한 자연재난의 예방과 대비라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었다. 1982년 일부 소방서에서 119구

급대를 설치하여 구급업무를 실시하였고, 1983년 12월 

31일에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업무를 소방의 기본

업무로 법제화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복잡

한 사회구조만큼이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여 높은 수

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구조대가 필요하

게 되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테

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1987년 소방서 단위로 인명구조대를 운영해오다가 

1988년 8월 1일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등을 중심으로 구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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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haracteristics

Local Government Fire fighting era 
(1945∼1948)

(Governments)Central Fire Commission
(Local governments)Province Fire Commission, Fire unit, Fire station

National Fire era (1948∼1970)
(Governments)Ministry of Interior Safety Departments of Fire fighting Part
(Local governments)Police Departments Fire fighting Part, Fire stati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ual era 
(1971∼1974)

(Governments)Local Government Fire fighting
(Local governments)Police Departments Fire fighting Part

Local Government Fire fighting era 
(1975∼1991)

(Governments)Police Headquarters Fire Departments → Civil Defense 
Headquarters Fire Departments
(Local governments)Civil Defence Fire Bureau

Greater Fire era (1992∼2004)
(Governments)Civil Defense Headquarters Fire Departments
(Local governments)Fire Department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era 
(2004∼2014)

(Governments)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Local governments)Fire Department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ra 
(2014∼Now)

(Governments)Ministry of Public Safety
(Local governments)Fire Departments

※ Source: Park Jong Tack(2006)

Table 1. Changes in the organization fire

설치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최근 소방

안전 서비스가 화재, 구조⋅구급을 넘어서 위험의 사전

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

되고 있다.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급증

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안전 소방서비

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

다(Chae, 2014: 2).

한국소방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는 Hwang, et. 

al.(1988), Lee(1989), Ryu(1992), Choi & Kim(2002), 

Park(2006)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소방제도에 관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소방의 역사적 변천에 대

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Park(2006)의 연

구는 소방조직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조직개편과 관련

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소방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45년 8.15해방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조직의 역사적 변천을 이

론적으로 검토하고 소방조직의 발전방향을 정책적 제

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에 의한 실태분석 방법과 소방사의 시기별 비교분석적

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Ⅱ. 한국 소방사의 변천

한국의 소방조직은 미 군정시대 자치소방(1945~ 

1948), 국가소방 시대(1948~1970), 국가⋅자치 이원

소방 시대(1971~1974), 자치소방 시대(1975~1991), 

광역소방 시대(1992~2004), 소방방재청 시대(2004~ 

2014), 국민안전처 시대(2014~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Park, 2006: 237-251; Lee, et. al., 2009: 13-24; 

Yu, 2015). 한국 소방사의 변천을 시대적 구분으로 자

세하게 살펴보겠다.

1. 자치소방 시대(1945~1948)

1945년 미 군정청은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통폐합

하여 소방과를 설치하였고, 1945년 11월 소방과를 소방

부로 개칭하는 동시에 도 경찰부에도 소방과를 설치하

였다. 1946년 군정법 제 66호에 따라 소방부 및 소방위

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조직 및 업무를 경찰로부터 완전

히 독립하여 자치소방체제로 전환하였다. 중앙소방위

원회와 도 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 소방서의 

체제로 운영되었다. 위원들은 소방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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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위원회는 상무부 토목국에 설치하였으며, 7

인으로 구성된 소방위원회와 지방행정청의 협력으로 

예산배정과 화재 관련 연구, 법제 등 소방업무를 담당

하였다. 각 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5

인으로 구성된 도 소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도 위원회

는 시⋅읍⋅면과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으며, 도 단위의 소방정책을 수립했다. 

1947년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

치하였는데, 소방청에는 청장 1인과 서기관 1인을 두고 

군정 고문 1인을 두었으며,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를 두

었다. 서울에 소방부를 두고, 도에는 소방청을 두었으

며, 각 도의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일

제 말기까지 서울의 경성⋅성동소방서와 인천소방서, 

부산소방서 등 8개에 불과했던 소방서는 자치 소방체제

로 전환된 후 50개로 증설된다.

2. 국가소방 시대(1948~197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일시적

으로 경찰에서 분리되었던 자치소방조직은 국가소방체

제의 틀 속에서 다시 경찰사무로 포함되었다. 내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 중앙소방위원회를 

인수해 11월 4일 중앙은 치안국 소방과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 경찰국에서 소방

업무를 경찰로 흡수시켰다.

1950년 3월 내무부 직제 개정에 따라 치안국 소방과

는 보안과 내 소방계로 축소됐다. 이후 1955년 2월에는 

보안과의 소방계를 경비과의 방호계와 합쳐 방호계로 

개칭하게 된다. 1961년 10월 내무부 직제가 개정되면서 

치안국에 다시 소방과가 설치되었다. 소방과에는 소방

계를 두고 소방, 민방위, 수난구조, 방호사무를 담당했

다. 1962년 12월에는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행정 심의회가 설치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

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0.3.24 내무부

령 제10호)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근간을 두었다. 사

회의 발달과 소방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으며, 1950년부터 정부에서 소방법초안을 작성

하여 1953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

정할 시기가 이르다고 폐기되었다. 그 후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최초

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3. 국가⋅자치 이원소방 시대(1971~1974)

경찰행정 일부로 다뤄졌던 소방행정은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1970년 

8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는 내무부의 소방

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

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과 부산은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했지만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

아 경찰국에서 소방사무를 처리해 오다 1972년 6월 서

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본부에서 소방사

무를 관장하게 된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도는 경찰

국의 소방과에서 주관했으나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이 제정되면서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

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이원화

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제도 신설 등 소방의 인사행

정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4. 자치소방 시대(1975~1991)

1975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 등 인도

지나 국제정세에 따른 민방위제도를 도입하였다. 1975

년 7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되어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민방위

본부 내 민방위국과 소방국을 설치하여 소방업무를 집

행하였다.

당시 소방국에는 국장과 과장 보임에 소방공무원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

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에 1981년 6월 소방국장 직급

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소방정감으로 하고 1984년 

1월 방호과장과 예방과장을 소방감으로 하는 등 소방공

무원 전문직화에 대한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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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조직이 민방위본부 산하에 존속되며 소방은 다

시 민방위 업무체제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5. 광역소방 시대(1992~2004)

1992년 1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된 소방

제도는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정부조직법 

제3조의 국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

하고 9개 도에 소방본부를 일제히 설치, 16개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소방 체제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

화점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자 19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해 응급단계의 응급구조 및 구

난기능의 지휘통제권을 소방관서장에 부여하였다. 또

한 자연재난의 인명구조 업무도 소방에 맡겨 모든 재난

의 구조⋅구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된다.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출범으로 재난관리국은 민

방위국에 흡수됐다.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통합된 이

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방재국은 방

재관으로 축소, 소방국 내 장비통신과도 폐지되었다. 

1995년 10월 19일 자로 중앙119구조대가 신설됐고 

2001년에는 중앙고속도로구급대가 설치됐다.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 사무에 

소방사무를 부활시키며 소방행정의 책임을 일정 부분 

국가에서 관장하게 돼 국가와 광역자치 소방의 이원체

제가 확립되었다.

6. 소방방재청 시대(2004~2014)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와 함께 태풍 매미, 화물연

대 파업, 철도 노조 파업,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

류독감(AI) 등의 계기로 그 동안 재난관리를 각 부처에

서 분산 관리함으로써 빚어지는 업무의 혼선과 중복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재난 현장의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인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산

관리 운영되어 오던 재난 관련 조직 체계의 통합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 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분리 관리되어 왔

던 관련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대부분 통합

하였고, 2004년 6월 1일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통합관리, 즉 재난관리 총괄기구인 소

방방재청이 개청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통합된 재난관

리 체계가 이루어졌다.

7. 국민안전처 시대(2014~현재)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많은 문제

점이 드러나 이를 보완하고 강력한 재난관리 체계를 갖

추기 위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였다. 

국민안전처(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

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
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소방조직은 국민안전처 내 하나의 국 단위의 본부로 

존재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

구급국 등 2개국 아래 총 8개과가 편성돼 소방관련 정

책과 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구조 및 구급, 생활안

전, 소방장비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Ⅲ. 한국 소방사의 변천과 쟁점

1. 한국 소방사 변천의 특징

1958년 3월 11일 제정⋅공포된 소방법(법률 제485

호)은 현대적 의미의 소방관련 단일 법률로서 화재는 

물론 풍수해⋅설해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

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방업무

를 풍수해⋅설해 분야까지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방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소방업무의 영역은 축소 또는 확장되면서 변천을 거듭

해 왔다. 1967년 4월 14일 개정법률 제1955호를 통하여 

소방업무의 영역에 풍수해⋅설해가 제외되면서 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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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경계⋅진압으로 축소되었다.

1983년 3월 30일 법률 제3675호에 의하여 구급업무

를 신설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9개 개최 

도시에 119특별구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55호를 통하여 구조대 설

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기관이 구조⋅구급 

분야의 업무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1995년 7월 

18일 법률 제4950호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재난현장

의 현장통제권을 소방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소방기관

의 법적 권한을 확대시켰다. 1999년 2월 5일 소방법 개

정을 통하여 제1조 목적에 “재난⋅재해⋅그 밖의 위급

한 상황”을 규정하여 소방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전담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화재의 예방⋅경계⋅진압분야는 물론 구조⋅구

급, 재난⋅재해까지 주도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

는 안전관리기관으로 거듭났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2004

년 3월 11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을 제정하여 종래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을 개청함으로

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의 중심기관이 

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소방방재청

을 폐지하고 기존의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

로 해결하고 그 동안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 사회재난

으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

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기능측면에

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

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

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

합하여 신설되었다(Kang, et. al., 2015: 12).

2. 재난대응과 소방조직

재난관리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재난대응은 재난발생 또는 발생 임박 시 국

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담당기관들이 수행

해야 할 각종 임무 및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 과정

이다. 재난대응 단계는 예방 단계, 대비 단계와 상호 연

계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대응

단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재난을 최소화시키는 

재난관리의 실제 활동을 의미한다. 재난대응에서는 경

보, 피난, 대피, 응급의료, 희생자 탐색, 인명구조, 응

급의료, 재산보호 기능 등이 대응 과정에 필수적인 기

능이다(Chae, 2015: 485).

정책적 측면에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보면 재난관

리 중에서 복구관리를 들 수 있는데 복구관리는 일종의 

배분적 성격을 가진다. 복구관리는 투자되는 막대한 재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측면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점에

서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 모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

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복지 차원에서

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은 신속

한 재난대응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Kim, 1988: 

17-18).

이상 기온 등 기후변화와 산업화에 따라 각종 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재난관리 과정에서 재난대응 단

계는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대응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조직이 24시간 인원과 장비를 보유하고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소방조직이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06: 281).

재난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재난현장 접근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속한 현장접근은 재난대응 태세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방조직은 24시간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신속한 출동체계, 재난현장 접근성은 골든타임

(Golden Time)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골든타임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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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otal
National 
Secretary

Joint 
Secretary

Local Government 
Secretary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13 6 4 3

Fire Basic Law 23 12 7 4

Fire Protection Contractor Law 7 3 2 2

Law on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16 9 1 6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Law 8 1 1 6

Special la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multi-purpose cleaners

13 6 4 3

law on the Promotion of Industrial Fire 14 14

Fire Officials law 11 4 7

Installation law duty firefighters 4 4

Passion Relief law 11 1 2 8

119 Rescue law on Emergency 16 6 8 2

계 136(100%) 66(48.5%) 36(26.5%) 34(25%)

※ Source: Jung, et. al.(2013)

Table 2. Korea’s fire service status

현장에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

한다.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이 확보되었을 때 인명 소

생률은 매우 높다.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는 재난대

응의 성패가 된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소방조직을 살펴보았을 때 재난대응의 중심

에 조직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난대응 단계에

서 소방조직의 역할은 중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난

관리 조직 개편 시 소방조직은 중추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속된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지방자치와 소방

소방사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

의 책임비중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

적으로 소방은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의미하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구조⋅구급업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

방을 화재진압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사

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가들의 영향

을 받아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Ha, 2008: 3-4). 

우리나라 소방사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
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 ｢수난구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소방법이다. 한국조직학회(2009)와 한국지방자치

학회(2009)의 연구에서 총 11가지 관련법을 분석한 결

과 11개 개별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소방사무는 총 136

개로 분석되었다. 이 중 국가사무는 66개로 전체 사무

의 48.5%에 해당하고, 자치사무는 34개로 25%에 불과

하며, 나머지 36개 업무 26.5%는 국가와 지방간 공동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Jung, et. al., 2013: 4).

Jung, et. al.(2013)의 연구에서 소방사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 범위라는 점에서 소방안전과 관

련된 다양한 기준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시할 필요성

이 있다.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분류하면 지방간 재정

자립도의 차이에서 오는 소방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

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4. 소방조직의 개편

소방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결

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조직개편은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지,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정치적 입장표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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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부조

직의 개편을 정치적으로 제시하는 일, 대통령이 조직의 

효율적 장악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개편을 추구하는 일 

등 종래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온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매우 어려워진다. 특정인의 정치적 견해나 특정 집단의 

요구에 따라 행정각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정당한 검

증된 이유제시 없이 이 합 집산의 실험을 계속함이 바람

직한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Oh, 2013: 75-99).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환경적 요구나 정치적 이념

을 반영하거나 기존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의 방향으로, 행정기관들이 신설⋅폐지⋅통합⋅재조정

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대

외적으로는 주로 기존 편제의 구조적 문제나 기능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표방

하였지만, 실제로는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상황 변화

를 반영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

직개편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Park, 2011: 5).

소방조직 개편에 관한 논쟁은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등 대형재

난이 발생할 때마다 논의되었다. 대구지하철 화재를 계

기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으며, 세월호 침몰을 계기

로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재난관리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소방조직은 항

상 그 중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직은 설계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은 재난

대응의 작동 가능한 실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위

계질서를 정비하는 관료주의의 강화로 나타났다(Roh, 

2015: 47).

5. 재난과 소방

분산된 국가재난 대응관리 체계를 통합 운영하기 위

하여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을 개청했지만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에 있어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힘

의 논리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는 국민의 기

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 재난을 계기로 육

상재난, 해상재난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를 출범했지만 재난관리를 둘러싼 소

방직, 일반직, 해양경찰직 공무원 간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재난관리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획중심의 

재난관리 보다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정책이 집행되어

야 작동가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미국은 911 무역센터 테러를 계기로 미국 행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대테러 기능 통합을 위하여 

FEMA, 세관 및 이민공화국, 국경순찰대, 국토안전연

구센터 등 22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인 국

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다. 총 인원 18만 여명의 

이 대규모 조직의 주요 임무는 국경과 교통시설 보호, 

태풍⋅홍수⋅테러 등 재난발생시 대비⋅대응 및 복

구, 정보분석과 국가기반시설 보호, 국토안보 및 재난

안전 분야 과학기술 진흥 및 화학⋅생물학⋅방사능 

및 핵 관련 대응수단 마련 등이다. 이 재난관리 조직 

설치를 통해 미국의 재난대응체계는 자연재난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테러 대처 중심의 “부” 수준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포괄적

인 안보개념으로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여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조정업무와 대응업무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

축 하였다(Shin, 2015: 300).

미국소방청(USFA)은 조직편제상 FEMA 산하에서 

협력⋅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

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위

기발생시 소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어 소방청

의 역할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정보수집과 

이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는 중앙부처의 일선창구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소방청의 역할은 재난정보의 집

약, 초동체제의 확립, 중앙방재회의 운영, 지역의 안전

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정비, 지방공공단체의 방재체계

의 강화, 광역응원체제의 정비, 고도방재정보통신체제

의 정비촉진, 그리고 자주적인 재난관리의 활성화이다

(Lee, et. al., 200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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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he emphasis Goal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Fire

Open systems 
model

Organization 
Flexibility

Growth Resource acquisition Independence Fire Department

Rational goal 
model

Organization 
Control

Productivity Efficiency
Fire Safety Policy capabilities,

Fire safety training

Internal Process 
Model

Human 
Control

Stability Balance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Relationship 
Model

Human, 
Flexibil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Unified command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 Source: Lee & Choe (2011)

Table 3. Competitive value approach based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Ⅳ. 한국 소방조직의 발전방향

본 연구는 한국 소방조직의 발전방향을 조직의 효과

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은 

중앙집권적 소방, 자치소방, 광역소방 등 다양한 형태

로 운영되었으며,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

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직의 효과성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조직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연구에서 적용하는 조직

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직 효과성은 개방

체제 모형, 합리적 목표모형, 내부과정 모형, 인간관계 

모형 등이다(Lee & Choi, 2011: 478-486). 

첫째, 개방체제 모형은 조직의 성장과 자원 습득을 

주요한 조직목표로 간주하고 조직 환경과 바람직한 관계

를 정립하여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개방체제 모형

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청 독립을 제안하였다. 

둘째, 합리적 목표모형은 조직구조에서 통제를 강조

하고 조직 내의 인간보다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조

직의 생산성, 효율성 등을 조직 목표로 간주 한다. 합리

적 목표모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 정책 

기능과 소방안전교육을 제안하였다. 

셋째, 내부과정 모형은 조직 그 자체 보다 조직 내의 

인간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이 효과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내부과정 모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서는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넷째, 인간관계 모형은 조직 내의 인간을 중시하고 

조직 구조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인간관계 

모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한국 소방조직의 발전방향을 조

직의 효과성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재난과 관련한 모든 조직과 

개인을 지휘⋅조정⋅통제하고, 재난정보를 공유하며 

재난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관리 컨트롤타

워의 기능을 의사결정, 자원 확보, 정보처리, 언론 브리

핑, 조직 간 조정 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Jeong, 

2015: 6-8).

첫째,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체별로 긴급한 상

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련의 의

사결정과 대응 및 복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피

해자, 일반시민, 민간단체, 기업 및 언론기관 등 다양한 

재난관리 주체들은 각각의 소유한 정보와 개별적 입장 

등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재난관리 컨

트롤타워는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효과

적인 재난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Oh, 

2007: 75).

둘째, 자원 확보는 유능한 구조대원, 첨단 장비, 그리

고 예산 등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원 활용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사고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자원은 정해진 자원관리체계를 

통하여 적절한 권한기관의 요청에 의해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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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2013: 121). 그러

므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첨단 장비와 같은 물적 자

원, 재정적 자원, 인적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과 국가적 

재난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재난정보 처리는 다른 조직과 관련한 재난환경

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관련기관의 구

성원이나 기관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케 하는 것이

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

선택, 정보보안 등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Aldrich & 

Herker, 1977: 218-219). 최근 재난대응에 있어서 재

난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재난정보의 공유

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

어야 한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재난상

황을 전파하고 재난관리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

크가 구축되어야 한다(Chae, 2015. 76).

넷째, 언론브리핑 기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정

보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을 하는 한

편, 재난 관련 기관 간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재난 발생 시 수습 단계에서의 국민과 언론매

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체의 재난 관련 정보전달 

및 소통활동이다.

다섯째, 재난대응은 예방단계와 달리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고 관련기관들 간의 권한설정, 역할분담 등 

조정의 문제가 야기된다(Kim, et. al., 2014: 244-245). 

재난관리에서 조정(Lee, 2007: 62)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제적 관리에서와 같은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Jennings, 1994: 

53). 재난관리에서는 기존 조직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

행하게 되는 한편,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

존의 정상적인 조정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된

다(Dynes, 1978: 51). 그러므로 적절한 순간에서의 조

정은 계층제적 권위보다도 더욱 중요한 동시에, 효과적

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명령과 통제 모델이 아니라 조

정 모델이 필요하다(Kreps, 1991: 44-46).

소방조직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은 재난현장

에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임무수행을 감독하

기 위한 총괄적인 지시와 감독,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대응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예방, 대비와 재난발생 후의 대

응과 복구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정부, 기업, 시민

사회 영역의 다양한 재난관리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Lee, 2015: 32).

2. 소방청 독립

소방조직의 역할이 재난의 종류와 유형에 관계없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와 함께 안전을 추구하는 

범세계적인 추세이고, 문제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소

방조직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역량

을 발휘하기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소방조직의 취약함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 효과적이고 현장중심의 재난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을 보다 선진화시키고 이를 통하

여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소

방자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동시에 여타의 병렬 조직과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해야 한다(Yoon, 2001:23). 

소방조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

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

는 조직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성과 특수

성이 반영된 안전조직 조직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은 규제⋅단속⋅인⋅허가 등 관리행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서비스 행정으로 국민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으며,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환경에서 소방업무

의 능력을 향상시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에게 다

양한 소방행정 수혜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안전서비스가 행정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맞

도록 과학적 시스템으로 준비하는 등 이에 적절히 대응

하고 막대한 자원을 관리할 주체로서 종합소방행정기

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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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의 광역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국가적 재

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소방조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

하다.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소방조직간 

통합된 명령⋅지휘체계 및 대응매뉴얼,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한 동일한 통신수단의 확보 등 재난대응 

Software의 통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

해서는 지방소방조직을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할 수 있

는 구심점으로서, 재난대응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소

방청 독립이 시대적 요청이다(Kim, 2008: 88).

3. 소방안전정책 기능

정부정책(policy)이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

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

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Chung, 2000: 52).

소방정책은 화재를 예방⋅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

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의 

행동방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에 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소방정책학이다. 

소방정책의 목표는 사회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거나 공

익을 달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안전사회 실현이고, 소방

정책 목표는 정책집행 평가기준이 된다.

최근 소방정책은 화재예방 및 경계,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에 국한된 고전적인 소방정책에서 새롭게 변

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변화해 가는 사회에서 재난

발생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방 활동여건도 도

시화로 인하여 점점 악화됨에 따라 재난대응도 과학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소방행정수요가 규제행정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소방행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이 소방행정기관으로부터의 고질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에 와 있다(Kim, 

2010: 36-37). 소방정책의 필요성은 재난의 급속한 증

가와 유형의 다양화, 소방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소

방수요의 급격한 증가, 소방행정의 질적 개선 요구 등

을 들 수 있다.

소방정책은 일반행정과는 달리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 특수성은 긴급성, 위험성, 결과성, 가외성, 전문성, 

위기 대응성, 규제성, 현장성, 대기성, 신속⋅정확성 등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Lee, et. al., 2004: 265-266). 

소방정책은 일반적으로 예방정책, 방호정책, 구조 및 

구급정책, 긴급구조 정책, 소방안전 교육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이다. 둘째, 방호정책

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난대응을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셋째, 구

조 및 구급정책은 재난현장에서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

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

며,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넷째, 긴급구조 정책은 긴급구조 현장에서의 

전체적인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임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총괄적인 지시와 감독,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활동

이다. 다섯째, 소방안전 교육정책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예방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소방업무영역과 범위는 과거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고, 소방업무의 유형도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방업무가 안전관리정책의 중요한 영역 및 내용

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정책의 기반으로서 위상을 확보

하게 될 것이다(Lee, et. al., 2008: 2).

4.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최근 발생하는 대형재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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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 원인을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탓으

로 돌리고 있다. 안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위

험요소를 줄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

생 할 때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대국민소방안전 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공학중심에서 인문학적 중심으로, 이론중심에서 

체험중심으로, 안정불감증 중심에서 제도개혁 중심으

로, 화재진압 중심에서 피난 중심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교육은 공급자중심의 일방향 소방안전교

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소방안전교육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소방안전교육은 연소의 3요소, 

화재의 종류 등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국민은 연소의 3요소, 화재의 종류에 관심

이 없고 알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국민은 재난

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소방안

전교육은 국민이 알고 싶고, 재난이 발생할 때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작동 불가능한 이론중심 소방안전교육에서 작

동 가능한 체험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현장중심 교육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이 이론교육에 치중

하다 보면 비상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체험에 의해 몸

으로 익혀서 비상상황 발생 시 몸으로 반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소방안전교육은 공학 중

심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재난은 

공학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

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세월호의 선장, 대구지하철 화

재 당시 기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문학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소방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방관계법령에는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많은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없고, 교육

내용의 표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훈련과(안)를 

설치하고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고 있는 소

방안전교육사에 의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소방안전교육 내용이다.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소방안전교육의 프로

그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현실이 있는 

것이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는 화재를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5. 재난관리 지휘체계 일원화

최근 재난의 환경을 살펴보면 1개 소방서 단위로 대

응하기 곤란한 광역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난관리에 있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국민에

게 신뢰받는 정부의 재난관리를 위한 소방공무원의 국

가직 전환이 절실하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소방조직을 국가조직으로 강화

하여 재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였거

나 재난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

충분하거나 나아가 재난이 발생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소방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중앙정부

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동시에 법적 책임자인 시⋅
도지사의 지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효율

적 지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불확실성이 특징인 재난

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재난대응 소방자원을 확

보하여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중

복 분산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Won, 

2014).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

거는 국가위기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확립, 광역적 재난의 적극적 대응, 소방업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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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무로서 한계 등이다.

첫째, 9⋅11테러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 영역이 국

가의 주권을 지키는 차원의 전통적 안보에서 재난관리

까지 포함하는 국가위기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안보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였다는 의미한다. 재난, 

테러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지진으로 인해 수십

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새로운 전염병 등 신종재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적

재난의 발생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으며, 세계 각 국

가들은 이러한 재난을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다룰 필

요성을 느끼고 있다(Lee, 2012: 71). 이러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의 책임으

로 되어 있는 소방직을 국가조직으로 전환하여 효과적

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재난현장에서 국가직⋅지방직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 혼란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2005년 강원도 

산불, 2014년 세월호 침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

부 소방조직인 소방청과 지방정부의 도(道) 간의 지휘

체계 혼란이 발생했다. 재난대응조직인 소방조직을 국

가직으로 일원화 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의 환경은 매우 복잡⋅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

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보

다는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Chae, 2015: 474). 대규모의 재난은 이미 지방자치단

체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광역적 재난

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절실하다.

넷째, 소방관련 법률상 나타난 국가사무는 1991년 

15.4%, 1995년 16.4%, 2004년 33.8%, 2008년 43.0%, 

2012년 48.5%로 점차 증가해 왔다(Jung, et. al., 2013: 

2). 소방사무 중 공동사무는 더욱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면서 점

차로 자치사무의 비중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조직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재난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인 공공서비

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일반행정과는 그 성격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방조직적 측면에서도 소방조직과 

일반재난조직 간의 조직문화가 다르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Jung, et. al., 2013: 1-14). 따라서 소방사

무는 지방고유의 사무처리보다 광역적 재난관리 업무가 

증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일원화 된 재난

관리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오늘날 소방조직은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 등 국민생

활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대국민소방서

비스를 제공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된 개념인 “소
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한다면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공
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

하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재난 등 각종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구조⋅구급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소방조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라는 

화재중심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조⋅구급활동으로 

그 업무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최근에는 재난관리의 업

무를 소방조직에서 집행하고 있어 소방조직은 급변하

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 만족하는 소방안

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소

방상을 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조직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첫째, 재난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독립되어야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

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관련 조직과 

구성원을 지휘⋅조정⋅통제하고,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



Fire-fightin g  H istory  of K orea  an d  D evelopm en tal D irection  49

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사회의 안전문제

를 해결하고, 공익을 달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안전사회

를 실현할 수 있는 소방안전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24시간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어 언제 어

디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능을 수행해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천 가능하고, 작동 가능한 체

험중심의 소방안전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태분석에서 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증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소방조직에 대한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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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방사와 발전방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45년 8.15해방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조직의 역사적 변천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소방조직의 발전방향을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관리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소방조직은 항상 그 중심부에 있지 않고 주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직

은 설계되었다. 한국 소방조직의 발전방향으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소방청 독립, 소방안

전 정책 기능 수행, 체험 중심의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재난관리 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언했다.

주제어 : 소방사, 소방청 독립, 소방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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